
2016. 6. 21(화) 16:00

장 소 : 구 청 장 실 

 2016 서대문독립민주축제
    독립·민주지사 풋프린팅 선정 회의

                                      

   

서 대 문 구



- 1 -

2016 서대문독립민주축제 풋프린팅 선정 회의
(2016. 6. 21)

 2016 서대문독립민주축제 

 ❚ 기    간 : 2016. 8. 14(일) ~ 15(월)

 ❚ 장    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및 서대문독립공원

              메인무대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주    최 : 서대문구

 ❚ 주    관 :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추진위원회

 ❚ 후    원 : 서울특별시, 우리은행

 ❚ 초청내빈 : 독립운동 관련 인사,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

 2016 독립·민주지사 풋프린팅

 ❚ 행 사 명 : 2016 서대문독립민주축제 독립·민주지사 풋프린팅

 ❚ 행사일시 

   - 풋프린팅 진행 : 2016. 8. 14(일) 19:30

   - 풋프린팅 전시제막식 : 2016. 8. 14(일) 16:30

 ❚ 행사장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내    용 : 독립민주지사 풋프린팅 전시 및 진행

 회의안건

 ❚ 2016 풋프린팅 독립 · 민주지사 선정 : 각 2인

   - 예비 후보자 또는 선정위원 추천자 중 3인 이상 우선 순위 선정 후

     선정 당사자 의사 확인

 ❚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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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독립 ․ 민주지사 풋프린팅 예비대상자

■ 독립지사 –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추천

성    명  민영주

생존기간  1923. 8. 5 ~ 

운동계열  광복군

훈격(연도)  애국장 (1990)

공적내용

서울 종로(鍾路) 사람으로 상해에서 민필호(閔弼鎬)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

녀는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창설되었을 때 광복군에 입대

하였다. 1942년 1월에는 한국임시정부 내무부 부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으

며, 중경방송국(重慶放送局)을 통한 심리작전 요원으로 활동하였다. 1944년에

는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였으며, 임시정부 주석판공실 서기로 파견 근무하기도 

하였다. 1945년 4월에 광복군 제2지대에 편입되어 복무하였다. 1990년에 건

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받았으며, 역시 광복군이던 김준엽(金
俊燁)의 부인이다. 

註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3권 10 33 279 612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980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6권 196·612면

성    명  오희옥

생존기간  1926. 5. 7 ~ 

운동계열  중국방면

훈격(연도)  애족장 (1990)

공적내용

경기도 용인(龍仁) 사람이다. 독립운동가 오광선(吳光鮮)의 차녀이다. 1939년 

4월 중국 유주(柳州)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陣線靑年工作隊)에 

입대하여 일본군의 정보수집, 초모(招募)와 연극·무용 등을 통한 한국인 사병

에 대한 위무(慰撫) 활동에 종사하면서 1941년 1월 1일 광복군(光復軍) 제5지

대(第5支隊)로 편입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1944년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

족장을 수여하였다. 

註·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13권 613면 ·자료한국독립운동

사(추헌수) 제1편 317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6권 4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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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유순희

생존기간  1926. 7. 15 ~

운동계열  광복군

훈격(연도)  애족장 (1995)

공적내용

  황해도 황주(黃州) 사람이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重慶)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총사령부(韓國光復軍總司令部)는 임시로 광복군을 4개 지대(支隊)로 

편성하고 각 지대 내에 3개 구대(區隊)를 두고, 다시 각 구대 내에 3개 분대

(分隊)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광복군의 부대 편성은 부대원의 다수 부

족으로 1942년 4월 김원봉(金元鳳)이 이끄는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가 광복

군 제1지대로 편입함에 따라 겨우 2개 지대로 편성될 정도였다. 이에 따라 광

복군총사령부가 1942년 2월 김학규(金學奎)를 산동성(山東省)으로 특파하여 

일본군으로 강제 징집당한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모공작(招募工作)을 전

개하도록 하자, 김학규는 양자강 이남의 안휘성(安徽省) 부양(阜陽)에 머물면

서 3년 남짓 초모활동을 전개하였다. 1944년 11월 중국 하남성(河南省) 녹읍

(鹿邑)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전방 특파원 조성산(趙城山)과 접선하여 지하공

작원으로 활동한 유순희는 1945년 2월 김학규가 이끄는 광복군 제3지대 화중

지구(華中地區) 지하공작원 윤창호(尹昌浩)로부터 광복군 지하공작원으로 임명

한다는 임명장을 수여받았으며, 동월 중순 동지(同地)를 탈출하여 광복군 제3

지대에 입대한 뒤 제3지대 제1구대 본부 구호대원(救護隊員)으로 광복이 될 

때까지 조국독립투쟁을 위해 적극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

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註·광복군명단(광복군동지회, 1977) ·입증서(김국주·조동린 등 제3지대 포상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6권 415·6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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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인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추천

성    명  김정남

생존기간  1942 ~ 

주요경력

1942년  대전 출생, 대전고등학교 졸업(1961년)

1961년  서울대 문리대 입학

1964년  6·3한일회담반대운동 배후 인물로 구속

1970년  서울사대 독서회 사건 배후 인물로 구속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및 활동 지원

1974년  인혁당재건위 사건 진상조사 및 폭로 활동 지원

1975년  김지하 ‘양심선언’ 발표 지원

1979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결성 및 활동 지원

1983년  김영삼의 무기한 단식투쟁 때 [국민에게 드리는 글] 작성

1983년  [김대중·김영삼 8·15공동성명] 작성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작 폭로 천주교사제단 성명서 작성

1987년  평화신문 편집국장

1993년  문민정부 교육문화사회수석비서관

2011년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현재)

※ 1964년 6·3한일회담반대투쟁의 배후 인물로 구속된 이래 30여년 동안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결성을 주도하고, ‘민주주

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의 활동도 지원했다. 각종 성명서 작성, 

민주화운동 관련 구속 인사에 대한 변론자료 준비와 구명운동, 구속자 가

족들에 대한 지원, 한국 민주화운동의 해외 지원세력과의 연대, 수배자들

을 위한 은신처 마련과 수발 등으로 민주화운동을 막후에서 뒷받침하고 

도왔다. 양심선언운동의 제창,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과 인혁당 사건

의 진상조사 및 폭로, 김지하 양심선언 발표, ‘민주구국헌장’의 작성과 발

표, ‘보도지침’ 폭로도 그의 주도와 지원 속에 이루어졌다.

  1987년에는 이부영과 함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사실

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알리고, 이를 고발하는 사제단의 성명서를 

작성해 6월항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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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해학

생존기간  1942 ~ 

주요경력

1945년  전라북도 순창 출생

1964년  한국신학대학교 입학

1965년  한일회담반대운동 참여

1971년  유신헌법 반대운동 참여, 위수령 위반 혐의로 제적, 구속

1973년  도시빈민운동 참여, 성남주민교회 설립

1974년  긴급조치 1, 2호 위반 혐의로 구속

1976년  3·1구국사건 관련하여 구속, 3년간 복역

1980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성남주민교회 당회장(~2012년) 

1990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1990년  ‘범민련’ 구성과 관련 구속

1998년  민주개혁국민운동 상임의장(~2013년)

1998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공동대표(~2013년)

1998년  겨레사랑 북녘동포돕기 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2002년)

2004년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 한국대표(~2011년)

2011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2013년) 

※ 1974년 1. 18. 대통령 긴급조치 1,2호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위반하여 

투쟁의 물고를 텄으며 15년 징역형을 받았다. 1년여 만인 1975. 2.15. 형

집행정지로 출소, 사면복권 되었다. 1976년 김대중 문익환 등이 참여한

「명동 3.1 민주구국선언서」를 복사 배포하다가 다시 3년 형을 살았다. 

  재야 통일운동의 지도자로서 90년부터 5년간 <범민족대회> 집행위원장

을 지냈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2000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결성 남북교류의 가교역할을 감당하였다. 1990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북과 해외 통일운동가들과 회담하고 <범민련>을 구성하여 1년 6개월 징역

을 살았다.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야스쿠니, 관동진재, 원폭피해자, 우끼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등 일본의 NGO들과 <한일강제병합100주년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상임대표로서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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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장기표

생존기간  1945 ~ 

주요경력

1945년  경남 김해 출생

1966년  서울대 법대 입학

1970년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법대신문 <자유의 종> 편집장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투신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

1974년  민청학련 배후 조종 혐의로 수배

1974년  조영래와 함께 <전태일 평전> 집필을 위한 활동

1977년  ‘청계피복노조사건’으로 구속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수배

1984년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민통련) 정책연구실장

1986년  ‘인천 5·3항쟁’ 배후 조종 혐의로 구속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무처장

1990년  민중당 창당, 정책위원장

1992년  중부지역당(이선실-민중당) 사건으로 구속

2004년  한국사회민주당 대표

2007년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현재)

2009년  재단법인 전태일재단 초대 이사장

2013년  <뉴스바로> 발행인, 편집인(현재)

※ 1970년 11월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분신자살 소식을 접하고 서울대학

교 학생장으로 치르겠다고 가족에게 제의했으며, 후에도 계속 노동운동에 

지속적 관심을 쏟았다. 이후 유신체제와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

을 계속하여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70-80년대에 걸

쳐 수차례 수배 상태에 있었으며 여섯 번 복역하였다.

  1984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정책연구실장, 1989년 전국민족

민주연합 사무처장을 지냈고, 1990년 재야운동의 제도권 진입을 목표로 

이재오, 김문수 등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하여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총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으며, 이후 재야운동과 거리를 두고 제도권 

정계에 진입을 시도하였다.


